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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하 느 님 과  겨 룬  사나이 _ 야곱

야곱은 이스라엘의 시 조 로  삼는 인물이다. 이스라엘은 12지파의 

공동체로 되어 있 는 데 ，그  근원을 야곱의 열두 형제에게서 찾는다. 

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에게서 연유한다.

너는 하느님과 겨 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 람이다. 그

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 여 라 (창 세

32, 28).

하느님과 겨룬 사람이란 하느님께 반항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

과 싸워서 그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뜻 인 데 , 아무튼 하느님과 겨루면 

서까지 뜻 을  관철한 이 같은 집념의 사나이는 구약성서에서 그  예를 

다시 찾을 수  없다. 그 러 나  야곱에 관한 이 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

압축한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.

다른 설 화 와  마찬가지로 야곱에 관한 민담은 어디까지나 역사로 

간주될 수  있는지 구별해내 기 가  어렵다. 그만큼 민담화되어 오랜 전 

승  끝에 J 편자와 E편 자 ，P편자의 손 을  거쳐 오늘의 모습으로 보존 

되었다. 그런데 야곱에 관한 민담은 그  형제인 에사오와의 관계에서 

서 술 되 었 는 데 ，에사오는 에돔 족 속 (Edomites)의 선조로 전제되고 

있으므로 야곱과 에사오 사이의 차 이 ，경 쟁 , 성격 그리고 삶의 양식 

은  두  족속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. 그런 뜻에서 역사적 바탕을 제 

시하려고 한다. 그 러 나 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서 반영된 이스라엘 족  

속이다. 쌍둥이인 두 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. 해석자는 야훼의 

이름으로 “태 (胎 )에  두  민족이 들어 있 다 ”고  한다.

에사오는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한 다 . 이스라엘이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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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는 에돔 족속의 모 습 이 다 . 야곱은 먼저 나오는 에사오의 발꿈치 

를 잡고 나 왔 다 . 벌써 투쟁 을  상 징한다. 에사오는 사 냥꾼이고 야곱은 

반유목형태의 정주민 (천막에 머 물 다 ) 이다. 이것은 문화의 연륜에서 

보면 에사오가 더욱 원시적 족 속 임 을  상 징한다. 이스라엘의 이웃나 

라에는 암몬 족 속 (Ammonites), 모 압  족 속 (Moabites) 그 리 고  에돔 

족속이 있었는데, 이스라엘 족 속 은  그들이 같 은  혈연임을 알고 있었 

다. 이들은 유 목  또 는  반유목의 아 람 족 (Arameans)으 로  고대 바빌론 

땅에 이동하여 갈 대 아 족 ( Chaldeans) 이라는 지배적 세력이 되기도 

했는데, 이스라엘은 그중의 일부가 팔레스틴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

것 이 다 .11) 에사오와의 설 화 는  이 같은 족 속  사이의 문 제 를  반영한 것 

으 로 ，야곱의 우월권에 대 한  서 술 은  결국 이스라엘의 인접 족속에 대 

한  우월권을 의미한다.

야곱은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붉 은  팥죽을 장만하 

여 대기하고 있었다. 배 가  고파서 나 타 난  에사오에게 팥죽을 주 는  대 

가로 장자권 (長 子 權 )을  받 아낸다. 다음에는 노경 (老 境 )의 아버지 이 

사악이 장자에게 내릴 축 복 을  눈속임으로 가로채어 명실공히 장자가 

누릴 권리를 빼앗는다. 그뿐이 아니다. 속여서 축복을 갈취한 후에 

야곱은 에사오의 분 노 가  무서워 동부 요 르 단  지방으로 도망하여 그 

곳에서 부 지런함과 집념과 간교함으로 두  아내를 취하고 많은 가축 

을  이끌고 돌 아 온 다 . 그 리 고  마침내 신 과  겨루어 족장으로서 새 축복 

을  받 아 낸 다 (창 세  32, 22-32 . 얍복 강가에서 벌인 신과의 싸움은 水 

神의 전설이 야곱의 생애와 결합된 것 으 로  본 다 . 그 내용은 해석학적 

이 나 ，야곱의 집념을 과시하는 좋 은  소재로 동 원 되 었 다 ).

11) 군네벡 (H . J . G unnew eg)，문희석 역， 『이스라엘 역사』，한국신학연구소， 

1977, 33^ 이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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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곱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 은  이스라엘 종족을 중심으로 한  중  

동  일대의 종족사를 아는 일도 아 니 고 ，그렇다고 흔히 있는 민담의 

특수성도 아니다. 요 는 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전으로 책정한 야사적 

인 민족사에서 다 른  사람도 아닌 원 조 (元 組 )로  내세우는 인물을 이 

렇게 전할 수  있는 정신적 자세이다. 어느 민족이나 자기 역사를 미 

화하고 약점을 감추려고 하며 두드러진 인물들을 부 각 시킨다. 그러 

나  구약에는 그런 수 고 가  없 는 데 ，야곱의 경우가 그  두드러진 예이 

다 .물 론  이것이 문서화되기 전에 민중의 구 전 ( a 傳 )으 로  된 자료가 

있었기에 편자들이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 있으나, 저들 

이 만일 윤 리 나  도덕성에 큰  무 게 를  두었다면 비도덕적인 요소를 제 

거하거나 미화할 수  있다. 그 러 나  그들은 그런 것에 크게 매이지 않 

는 다 . 그  까닭은 이스라엘의 주 인 은  하느님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근 

본적인 대전제 때문일 것이다.

야곱은 목 적 을 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 인이다. 목적을 위해 

서 는  변장을 하고 속이기도 하며 동시에 부지런하고 집요하다. 만년 

의 그에 대한 기록에는 종교적인 면이 두 드러지나 목적을 이루는 과 

정에서는 그런 모 습 을  볼  수  없다. 축복을 위해서 마침내 신과의 씨 

름까지 불사한 것을 종교적이라고 볼  수 는  없다. 그 것 은  이기적 집념 

의 표현일 따름이다. 또  그 가  세겜 (Shechem) 이나 베델 (Bethel) 등 

에서 신 을  만 난  기념으로 돌 단 을 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나，실 은  그  

두  곳 은  이미 오래 전에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연 

고권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야곱의 신앙심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.

야곱 민담에서 중요한 것 은  족장설화에 일관되는 하느님 축복의 

재확인이다.

나는 지금 네 가  누워 있는 이 땅 (베 델 )을  네 후손에게 주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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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홀어질 것 

이다. … …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 이루어줄 때까지 나 는  네 곁을 

떠나지 않으 리 라 (창 세  28, 13- 15 ).

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야곱의 행동과 상 

관없이 수차례 계속된다. 이 약 ^은  야곱의 윤리적 결함 따위와 상관 

없이 일관된다. 그러나 그 약속은 삶을 순탄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

문제이다. 그의 삶은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끌어가야 했다. 그러므 

로  그는 자기 생애를 이렇게 말한다.

이 세 상  떠돌기 벌써 130년 ，살아온 나날이 궂 은 일 뿐 (창 세  47,

9).

야곱을 현대의 눈으로 규정한다면 영웅도 현인 따위도 아니고 오 

히려 불우한 상황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민중의 한  대표라고 할 수  있 

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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